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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

단에 합류했다. 산재 유가족 3명(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님 김선양 님, 고 김동준 노동

자 어머니 강석경 님,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님)과 시민사회 대표자 3명(변혁

당 김태연 대표, 노동당 현린 대표,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그들이다. 

이미 산재 유가족 김미숙 님과 이용관 님, 이상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18일째고, 비정규직 노동자 김주환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단

식 22일째다. 12월 29일부터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와 양재성 목사가 추가

로 단식을 시작하고, 1월부터는 송경용 신부(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니, 

29일 기준으로 총 13명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단식농성에 들어간 단식농성

자들은 매일 2,400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는 매년 2,400명씩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

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9월에 이미 10만인 국민동의청원을 받

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24일에야 법사위에서 첫 심의를 하고, 29일에 두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마저도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나서야 시작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이므

로 이미 20년이 다 되어가고, 지난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었으므로 이미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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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와 경영책

임자의 범위, 경영책임자가 지는 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 

등에 관해서는 이미 민변을 비롯한 노동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 노동단체에서도 지속

적으로 의견을 냈다.

3. 뒤늦게 법안 논의에 착수한 여당과 정부는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단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법 제정에 나선다면서도 뒤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

다.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은 궁색한 변명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법사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4. 소설가 김훈이 지적하였듯이 이 법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오늘도 퍽퍽퍽, 내일도 

퍽퍽퍽”, 하루에 6명씩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 대표

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유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지금까지 제기된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계의 

염원을 반영하여, 조속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

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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